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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 작목

농지 보유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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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전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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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농업소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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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자금 규모



농가 소득 실태

▶농업소득 정체

- (1995) 10,469천원→ (2005) 10,098 → (2015) 11,257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 가구 소득 감소

- (1990) 97.2% → (2000) 80.5% → (2015) 64.4%

▶벼농사 평균 노동시간 : 143시간(호당 1.2ha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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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의 소득 비교

※조수익 1억원 농가 및 경영체 (’14) 40,945 → (‘15) 45,935   

(단위 : 천원)

1995 2000 2005 2010 2014 2015 20년전 대비

농가소득
(농업+농외+이전+비경상소득)

21,803 23,072 35,503 32,121 34,950 37,215 70.7%

농업소득
(농업경영결과 소득)

10,469 10,897 11,815 10,098 10,303 11,257 7.5%

어가소득
(어업+어외+이전+비경상소득)

18,780 18,875 28,028 35,696 41,015 43,895 133.7%

20년간 농가소득 현황

농가소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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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살률 12년째 OECD(35개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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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고용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도시일터로 돌아갈 사람

농촌에 살며 농업을 하는것에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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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농 소득 프로그램 “마켓 가드너”에서 본 것들

그들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_ 먼저 그들 대부분이 젊은 층의 신규진입농이고,

_ 1에이커(약 1244평)의 소규모의 경작지를 집약적intensive으로 농사짓는 소농
이라는 점 (미국의 평균경직면적이 183ha, 약 55만평임을 감안했을 때 더더욱)

_ 구체적 방법론을 확립했고 근거 데이타와 , 실행 메뉴얼 북을 가지고 있는 부분.

_ 무엇보다, 그들이 조수익 8000만원~1억원 정도의 수익을 내며, 지속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_농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제안하려는 한다는.. 농업을 하나의 매력적인 life_style
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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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JM
JM은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1.5ace 농사를 짓고 있는 소농(marketgardenner)이다

그는 10년 넘게 채소 농사를 지어왔으며, 생산한 농산물을 200가구와 C.S.A(공동체 지원농업, 직거래 꾸러미)를 맺어 공급하는
한편으로
계절 장터(seasonal market stand)에도 판매하고 있다.

JM은 농부이자 교육자이기도 하다. 또한 유기적이고 생태적인 집약 작부에 관한 전문 저자이기도 하다.
그의 저서 'Market_garder'는 세계의 많은 독자들에게 인간 규모의 음식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그의 메세지는 농업을 배우고 익히도록 한다. 그리고 농직업을 갖고, 농적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용기와 영감을 불어 넣는
다.

그는 부인과 함께 캐나다 퀘벡에서 매우 작은 농장을 운영한다.
하지만, 그는 전체 면적 중 단지 약1800평정도를 '고정 이랑'방식으로 경작하며 1000평당 1억원가량의 소득(조수익)을 올린다.
그중 순수익율 60%이며, 이 정도 수준이면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재정규모이다.
그들이 농장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작부체계와 수익성, 지속성을 고려해 '크게 키우기 보다는 적절히 키우는 것'이다.

교육자로서 JM은 '지적인 농장설계, 적정기술, 토양생물학 시스템 기반으로 하는 농업'을 매우 강조한다.
그는 농장의 기술적 요소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엮는 이야기꾼이며, 캐나다와 유럽, 호주, 미국 등지에서 100여건에 이르는
워크샵과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열어왔다.
그는 여러잡지에 기고해 왔으며, 여러 방송에도 출현했다. 소규모 농장에 적합한 도구들에 관한 조언을 관련 기업에 하기도 했
다.

그는 거대 음식시스템(Mass food production)을 대중들에 의한 음식시스템으로(food production by the masses)로 바꾸어나
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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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가드너 저자 농장

“마켓 가드너란 궁극적으로 삶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나 단순하면서 행복한지”

우리는 이웃들과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우리가 사는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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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운, 저투입, 소형 농기계만 사용
판매는 직접 소비자에게



마켓가드너 JM 농장의 인턴 직원 의 모습

1년에 2명에서 3명의 인턴을 선발해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급여를 주지 않는 인턴
그러나, 그는 연신 웃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농장을 연 이후에도
배울 것이 있으면 스스로 와서 부족한
기술을 배운다

“대학 졸업후 10에이커 농장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거기는 고투입 농업을 하기에
1.5에이커인 이 농장의 수익과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행복하지도 않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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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설계와 포장된 유기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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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마켓 가드너 1세대
포시즌농장의 엘리엇과
딸

기술을 공유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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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트럭과 이동레일이 있는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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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 프로그램을 도와 주는 회사(중간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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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농들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종자를
개발하고, 그들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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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농업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왜 농촌에서 살려고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그 다음이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

어디서 할지

언제부터 할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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